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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페로탕은 최근작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베르나르 프리츠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화가, 또는 페넬로페 같은 예술: 베르나르 프리츠의 최근작에 대해

탁월한 그림은 넓고 다양하게 감상자들을 불러 모으는 동시에 작품에 대
한 깊고 진지한 사유와 해석을 촉발한다. 즉 한편으로 그림의 시각적 효과
가 광범위하고 그 수준이 뛰어난 그림에는 각자의 미적 취향이나 예술적 
입장과 상관없이 많은 감상자들이 작품에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이끌린
다. 다른 한편, 그런 뛰어난 흡인력을 가진 그림들은 감상자로 하여금 지
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사유의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가시적 매력만
이 아니라 내적 성찰의 힘이 작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술과 인
문학의 융합을 지향하고, 둘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도 거
기 있다.

베르나르 프리츠의 최근 회화는 이제까지 이 화가가 성취해온 
시각예술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고 대가적인 풍모로 
지속되고 있음을 실감시켜 준다. 사각형 캔버스의 화면은 이전 어느 시기 
그림보다도 완결된 조형 미학을 구현한다. 이를테면 무르익은 색채, 깊은 
톤, 정교하게 수직과 수평을 교직하는 붓의 운동, 엄격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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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Wednesday August 30, 5 - 7 pm
August 30 – October 21, 2017

Perrotin Seoul is happy to present a solo show of Bernard Frize, 
who returns to Korea with an exhibition of recent works.

Artist or Art like Penelope: on Bernard Frize’s recent works

A remarkable work of art attracts a wide range of viewers and 
simultaneously triggers a profound and sincere rationale and 
interpretation of the work. In one respect, a painting of a high standard 
with a wide-ranging visual effect instantly and instinctively draws many 
viewers, regardless of their aesthetic taste or artistic view. However, on 
the other hand, those charismatic works provide a private yet open 
arena that allows viewers to explore intellectually. This is made possible 
because such works not only possess visual attractiveness but hold the 
power that invokes self-introspection. And these are also the reasons 
that we aim for an amalgamation of art and humanities and actively 
pursue their interaction. 

Recent works of Bernard Frize continue to be mature and masterly; 
steadily maintaining the visual aesthetic that the artist has developed in 
his oeuvre over the years. The surfaces of these rectangular canv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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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formal composition that appear more complete than in any 
previous works. Ripe colors, deep hues, delicate movement of the brush 
that crisscross in vertical and horizontal parallels, strict yet rhythmical 
painterly touch, and the interaction of these elements at play reveals an 
extraordinary surface as if it creates a perfect mini universe. We can 
experience a similar aesthetic in Frize’s works completed in 2016 of the 
Feux et Lacs series. As suggested by the title, the series is based on 
the adaptation of the northern lights which are iridescent colors and 
hues permeated by darkness. Here, the waterfall and oceans form the 
compositional elements; verticals are symbolized by waterfalls and 
horizontals are reminiscent of the sea. Yet, the recent works amplify their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described earlier in this text and therefore 
they stimulate the viewer’s emotions and are even more open to 
intellectual rationale. Knowing that the most technically perfect 
mechanical devices are also the most natural and human-friendly, Frize’s 
paintingsn also reach out to the viewer in a rich and supple reverberation 
and stimulate the viewer metaphysically while he maintains a mechanical 
method of creation which controls the artist’s subjectivity. 

Moreover, his works offer a fresh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of Greek 
mythology from a humanities standpoint. In association with the recent 
paintings of Frize in which verticals and horizontals cross each other in a 
grid, one ancient Greek myth most rhetorically and aptly comes to mind. 
That is the story of Penelope which appears in Homer’s epic, Odyssey. 
Though there is no need to repeat the myth well known to all, let us 
briefly recall: the protagonist, beautiful wife of Odysseus who pretends 
to weave a shroud only to undo a part of the shroud every night as a 
trick to delay her marriage to potential suitors in order to keep her 
identity and remain faithful to Odysseus, is ultimately honored for her 
fidelity. This myth of Penelope’s weaving with warp and threa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on a loom connects beautifully with Frize’s paintings. 
Going beyond a physical similarity, interpretation of the two from a 
humanities standpoint further enhances their symbolic meaning. 
Countless repetition of Penelope’s weaving and Frize’s working process 
of layering paint on canvas is not economically fruitful nor satisfactory for 
a goal-driven outcome. Conversely, the artist’s actions are identified as a 
kind of idle inoperative creation that preserves his essence that is most 
pure and distinctly his. Frize, as a creator of these works, does not 
campaign himself as the work’s owner, subject or narcissist in the 
creative process. Instead, he keeps his stance as an invisible performer 
of the aesthetic. He works tirelessly as an intermediary so that humanly 
beautiful and natural artistic qualities can be shared far and wide. 
Through his recent works, Bernard Frize fully captures us in a state of 
ecstasy, and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his works have the power to 
lead us to sincere insight and liberating rationale. 

Dr. Sumi Kang
July 2017

Dr. Sumi Kang is an art historian and art critic. She is a professor of Western Art Theory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the author of Ticklish Subject – Korean Contemporary 
Art Since 2000, The Art of Criticism, and Aisthesis: Thinking with Walter Benjamin’s 
Aesthetics.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리드미컬한 물감의 터치가 마치 하나의 완벽한 소우주를 구현하듯이 
서로의 요소로 작용하면서 최고의 평면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특히 
작가가 2016년 경 집중적으로 작업한 <불 과/또는 끈 Feux et Lacs> 
시리즈에서 우리는 그 같은 미학적 성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로부터 
유추하자면, 프리츠의 최근작은 북쪽 지방의 빛처럼 다소 어둠이 스며든 
무지갯빛 색채와 색조, 수직성의 상징으로서 폭포와 수평선을 
연상시키는 대양의 이미지를 조형 요소로 채택해 그림들을 창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앞서 분석한 조형적 특성들을 
증폭시킴으로써 감상자를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힘과 지적 사유로 이끄는 
동력을 한 차원 높인 그림들이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함에 이른 
장치들이 오히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 친화적일 수 있음을 안다. 그처럼 
프리츠의 최근 회화는 이제까지처럼 화가의 주관성을 통제하는 기계적 
제작 규칙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풍부한 울림으로 
감상자의 내면에 스며들고 형이상학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자극을 
선사한다. 가령 그의 그림들과 더불어 우리는 고대 신화의 인문학적 
의미를 새롭게 분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수직과 수평이 그리드 형태로 직교하는 프리츠의 최근 그림들로부터 가장 
멋지게, 또한 가장 수사학적으로 타당하게 떠오르는 고대 그리스 신화가 
한 편 있다.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편에 등장하는 페넬로페 이야기가 
그것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 주인공, 즉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가 밤새도록 
베를 짰다가 다시 푸는 방식의,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직물 작업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순결을 지키고 마침내 영광을 누렸다는 대목만 환기하자. 
씨실과 날실, 또는 수직과 수평을 교직하며 짜나가는 베틀 작업이 문득 
프리츠의 그리기와 연결되지 않는가. 단지 물리적으로만 비슷한 것이 
아니다.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둘의 의미가 더 상징적이다. 페넬로페의 
수없이 반복된 직조 과정과 프리츠의 캔버스 위 물감 층 쌓기 과정은 결코 
경제적 효용성이나 목적 지향적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그 행위가 스스로의 본질, 가장 순수하고 고유한 것을 지키기 위한 무위의 
창작에 가깝다고 말해야 한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결코 창작 과정에서 
작품의 주인, 주체, 나르시시스트로 나서지 않는다. 대신 미적인 것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실천자 자리에 머문다. 나아가 인간적으로 아름답고 
자연적으로 좋은 예술적 가치들이 보다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의 위치에서 지치지 않고 일 한다. 베르나르 프리츠가 자신의 최근 
회화를 통해 우리 감상자를 황홀하게 도취시키는 것은 물론, 진지한 
통찰과 자유로운 사유로 이끄는 힘의 배경이 이와 같다.

Dr. 강수미
2017년 7월

강수미는 미학자. 미술평론가. 동덕여자대학교 서양미술이론 교수이며 『까다로운 대상 
– 2000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Ticklish Object – Korean Contemporary Art Since 2000』, 
『비평의 이미지 The Art of Criticism』,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Aisthesis: Thinking with Walter Benjamin’s Aesthetics. 』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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